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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전통과 문학의 향기가 있는 마을 영양군 원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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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브라우저는 비디오 요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통과 문학의 향기가 있는 마을 “영양군 원리권역”

푸른 하늘과 수려한 풍경이 맞닿아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는 이곳....전통과 문학 그리고 충절이 있는 이곳엔 시대를 초월한 전통의 향기가
느껴지고 있다.

원리리는 조선시대 의료기관이었던 광제원이 있던 곳이라고 하여 원리 또는 원두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마을 언덕에 자리잡은 두들마을에는 조선중기 유학자였던 석계 이시명 선생이 살았던 석계고택과 후학들을 가르쳤던 석천서당이 남아있다. 그
리고 석계선생의 아내이자 당시 여중군자라 불렸던 정부인 장씨를 기리기 위한 유적비와 유물전시관, 음식디미방체험관, 정부인장씨 예절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음식디미방은 정부인 장씨가 나이 일흔에 집필한 요리서로 여성이 쓴 최초의 한글 조리서이며 당시 양반들의 문화와 사회상을 담은 역사
서로 그 가치가 높다.

두들마을은 고풍스런 멋을 지닌 한옥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마치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온 느낌이 들게 한다. 

입구에서부터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석계고택, 서천서당, 유우당 등 조선 선비의 지조와 기개 엿보이는 고택들을 만나게 되며 더불어 실
제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한옥에서 민박을 할 수 있어 조선시대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두들마을은 현대문학의 거장 이문열의 유년기를 보냈던 곳으로 그의 소설 ‘선택’의 직접적인 배경장소이다.

한국현대문학의 연구와 문학도 양성을 위해 설립된 광산문학연구소와 북카페 “두들책사랑”은 역사와 문학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이외에도 계절에 따라 벌꿀 수확하는 관경을 직접 보며 체험이 가능한 꿀벌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두들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답곡리에는 마치 마을을 내려다 보는 듯한 기세로 자리잡은 만지송이 있다. 수만개의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
어 있다하여 만지송으로 불리게 된 소나무로 마을의 수호목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다.

영화 ‘암살’의 실제 모델이었던 남자현 지사의 생가가 지경리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독립운동의 어머니라 불렸던 그녀의 숭고한 정신을 조금이
나마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원리권역의 중심인 지역활성화센터에는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목욕탕과 게이트볼, 서예, 떡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군 원리권역에는 고택마다 느껴지는 선비의 자부심과 하늘을 향해 뻗은 소나무의 기개, 그리고 조국을 위한 숭고한 애국심 등 시대를 초월
한 전통과 충절을 향기가 느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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